
전통 살리려는 일본의 KB쯔즈끼  

- 2007년에는 통합의 상승효과 나타내 

KB쯔즈끼는 통합에 따른 갱생수속(更生手續)을 끝내고 2005년 새로운 회

사로서 경영을 시작한 후, 빠른 속도로 사업구조를 바꿔왔다. 2006년 7월에는, 

해산(解散)한 시끼보고오찌(高知)의 자산ㆍ종업원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으로 

쯔즈끼보히다까(日高)를 설립한 바 있다. 예전의 쯔즈끼(都築)방적이 정번수

(定番手)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장기(長技)로 하였다면, 예전의 시끼보고

오찌는 소로트ㆍ다품종을 주로 하면서 세번수사나 정방교연사(精紡交撚絲)를 

생산하는 것을 장기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쯔즈끼방적의 입장에서는 이번

의 인수ㆍ통합으로 이제까지 가져본 일이 없는 새로운 타입의 공장과 기술

진이 생긴 것이 된다. 

옛 쯔즈끼방적은 2006년 10월 1일자로 옛 KB스피닝의 경영권을 인수ㆍ통

합하고 회사명을 KB쯔즈끼로 정하였다. 이 두 회사의 상권(商權)이 서로 달

라, 통합에 따른 상승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극세번수사나 이

색연사(異色撚絲; 모꾸이도)외에도 실의 가공 등에서 KB스피닝이 갖고 있던 

네트워크(network)를 활용하여 판매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쯔즈끼는 통합을 발표하면서 이제까지 KB스피닝같은 큰 방적이 시

장으로 해온 상권(商權)이 쯔즈끼방적에게 첨가(添加)되므로 잘 활용만하면 

전략적(戰略的)으로 개발하고 있는 혼방사나 이제까지 손이 모자라서 좋은 

성과를 보지 못하였던 니트에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

다. 



2006년 12월에 전월대비 13% 정도 증수(增收)되었다. 원료나 에너지코스트

가 오르는 등 제조업의 시황은 어렵지만 수익(收益)은 크게 개선되었다. KB

쯔즈끼는 제조업으로서 수익을 올린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부터는 본격적

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며 아직 만족하는 기색은 안보이고 있었

다. 

2007년은 옛 쯔즈끼방적과 옛 KB스피닝, 쯔즈끼보히다까의 힘을 모두 녹

여 하나로 합침으로써 상승효과를 숫자로 보여주어야 할 해이다. 여러 가지 

새로운 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방침으로서  ① 방적설비를 갖고 

있다는 강점을 살려 방적ㆍ제직을 일관(一貫)되게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확대 

 ② 지금 이상의 생산설비합리화 추진  ③ 보다 섬세한 가격정책 등을 들고 

있다. 

전월(前月)에 경영을 앞으로 끌어당긴 역할을 한 것 중의 하나는 방직일관

(紡織一貫)의 직물사업 추진이었다. 이제까지 직포(織布)사업에서 자사(自社)

의 실을 사용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오오이다(大分)공장의 

생산량 중 50~60%는 자사의 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80~90%로 올

릴 계획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면사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혼방사 등을 급

히 개발할 구상이다. 

또한 2009년을 내다 본 계획도 추진한다. 2007년에 고오찌(高知)고장에서는 

큰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투자목적은 혼방으로 중량(中量)생산이 가능한 

강점을 간직하면서 다품종ㆍ소로트 대응도 철저하게 가능한 방향이 되겠다. 

이즈모(出雲)공장에서는 실의 개발에 주력(注力)하기 위하여 염색시험설비ㆍ

평가설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조업으로서 염색에 대한 지식을 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KB쯔즈끼는 발전방향성에 대하여 일본 내 방적이 100억엔, 200억엔의 판매

규모로 충분한 이익을 올릴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수익성을 

올리려면 개발을 추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특화사(特化絲)의 판매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특화사는 이익률(利益率)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양(量)이 

커지기가 어렵고 또한 상품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도 짧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특수한 실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실로 수익을 올리는 

체제를 만들고, 그 위에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도 만들어 낸다는 방향으로 이

익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각 공장에서는 계속하여 합리화(合

理化)를 추진한다. ♣ 

 


